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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대한건설협회와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한국건설6 0주년’을맞아지난 6 0년동안우리나라건설

업체가수행하였던국내외건설프로젝트가운데현존하는각종시설물을대상으로‘한국건설6 0년을빛

낸프로젝트’를선정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번설문조사는우리나라건설업체가국내에서그리고해외에서각고의노력을기울여세운각종시설

물중한국건설산업을표상할수있는프로젝트를선정함으로써대한민국건설산업6 0년의성과를널리

알리기위해기획하였다. 

설문조사는‘S O C’와‘국내건축물’그리고‘해외건설’등3개부문별로2 0 0 7년3월 2 0일부터5월1일

까지서면및직접방문을통해실시하였으며, 건설업체, 건설교통부, 건설관련단체및학회, 건설관련연

구원, 주요언론의건설·부동산담당기자, 주요대학건축·토목학과(교수및학생)에서총1 , 0 2 0명의응

답이있었다. 그중동일업체및동일기관의과다응답을제외한5 0 0부를유효응답으로채택하여각부

문별1 0대사업및시설물을선정하였다. 다만국내건축물의경우는동일득표( 1 0 0표이상을얻은건축물

중)로인하여1 2건을선정하는예외를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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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와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한국건설6 0주년’을맞아지난 6 0년동안우리나라건설

업체가수행하였던국내외건설프로젝트가운데현존하는각종시설물을대상으로‘한국건설6 0년을빛

낸프로젝트’를선정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번설문조사는우리나라건설업체가국내에서그리고해외에서각고의노력을기울여세운각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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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6 0년을빛낸프로젝트

경부고속도로 1 9 6 8년착공하여 1 9 7 0년개통된 단군이래최대의토목공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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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C 부문

경부고속철도 서울역에서부산역까지연결되는고속철도로2 0 0 4년4월 1단계개통.

소양강댐 1 9 6 0년대의2대토목역사, 1973년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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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안대교 총길이7 . 4 2 k m로 국내최장해상교량.

인천국제공항 청계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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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1 9 7 3년 제1기 1 0 3만 톤 규모준공.

새만금간척공사 군산과부안을연결하는3 3 k m의 방조제로세계에서가장길다.

영종대교 총길이4 , 4 2 0 m의도로와 철도병용교량.

서해안고속도로·서해대교


